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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사는 4살 소년을 위해 90대 할

아버지가 몸소 다이빙을 선보였다.

18일 CBS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캔턴

시에 사는 딜런 스티치(4)는 수영장 다이

빙대에 서기만 하면 무서워 물로 뛰어내

리지 못했다.

가족들과의 수영장 파티가 열린 지난달 

4일, 그의 엄마는 딜런에게 다이빙해 볼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딜런은 다이빙대 

위에 오르긴 했지만 뛰어 내리기를 망설

이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공군에

서 복무했던 옆집 할아버지 다니엘 비스

(95)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 전장을 누볐던 그는 누구보다 

두려움과 용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모두가 딜런을 구슬리고 

있었다. 아이에게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

다. 난 딜런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몸소 보여줄 생각이었다.”

고 말했다.

그 길로 다니엘 할아버지는 수영복으

로 갈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다이빙대

에 올라섰다. 50년 간 다이빙대 근처에도 

간 적이 없었지만 딜런에게 두려움을 이

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지팡이

를 놓고 잠깐 휘청거리긴 했지만 다시 부

축을 받은 뒤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몸

을 던졌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결혼을 취소

한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지난 21일‘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유

타주에 살고 있는 클레어 돌턴(21)은 4

년 동안 열애를 이어온 남자친구와 결

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을 준

비하던 중에 남자친구가 포르노를 시

청한 것을 알게 됐고, 그의 휴대전화에

서 선정적인 사진들을 발견한 후 파혼

을 선언했다.

클레어는“결혼 일주일 전 남자친구

와 혼수를 준비하러 다니는 중이었다. 

현지 가게가 문을 닫아 운영 시간 확인 

차 무의식적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집

어 들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서 예상

지 못한 세 단어를 발견했다.”며“서둘

러 휴대전화의 화면을 닫았지만 계속

해서 속이 메슥거렸고, 특히 그 세 단

어가 나의 생각을 바꿔놓았다.”고 말

했다.

신실한 연인 관계를 원했던 클레어

는“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

자친구는“친 형에게 문제가 생겨서 자

신의 전화기를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고 해명하려 했다. 몇 시간의 긴 대화 끝

에 그는 결국 포르노를 보았다는 사실

을 인정했다. 클레어는 결국 자신이 사

랑했던 남자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져 

결혼을 취소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4살 소년 위해 다이빙 시범 보인 
95살 할아버지

결혼식 일주일 전 파혼 선언한 여성

딜런의 엄마는“모두 약간 숨을 죽였다. 

할아버지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

다.”면서도“점프는 정말로 깔끔하고 멋

졌다. 딜런에게 격려가 됐다.”며 감사함

을 전했다.

이어“실제 할아버지의 마지막 다이빙

은 딜런이 첫 발을 내딛는데 큰 힘이 됐

다.”며“지금 딜런은 아무렇지 않게 물속

으로 씩씩하게 뛰어 든다.”고 덧붙였다.

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그

녀가 과잉 반응을 했다. 그는 어떤 법에

도 저촉되지 않았다.”면서 “그가‘항

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중독된 

것처럼 만드냐?”며 반박했다. 또“자신

의 실명과 얼굴을 거론해 전 남자친구

의 사생활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비난

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네티즌들은“신뢰가 

깨졌다면 그녀는 옳은 결정을 한 것이

다. 제3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

일지라도 클레어에게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며 클레어의 선택에 동의하기

도 했다.

▲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4년 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별하게 된 여성 클레어. ⓒ 클레어 돌턴 페이스북


